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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울 카스트로

▌라울 카스트로 체제의 미래 

이 성 형

“제발 쉬지만 말게 해 주세요.” 일자리에 퇴출될 위기에 있

는 쿠바인들의 간절한 바람이다. 라울 카스트로는 최근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을 줄이고 민간 부문의 이니셔티브를 강화하겠다고 

피력했다. 라울이 보기에 국가가 고용한 노동력 인구의 1/3에 해

당하는 130만 명이 거품이다. 노동력의 90%를 고용하고 있는 이 

사회주의 체제는 효율성과는 거리가 멀다. 사람들은 일하는 척하

고, 국가는 월급을 주는 척한다.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아등바

등하지 않는다. 돌봐 주는 가부장제 국가가 있기에 그 틀 속에서 

안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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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울 체제가 들어선 지 4년이 되었다. 피델의 병환으로 권좌

를 이어받은 그는 내외에 참신한 변화를 가져올 인물로 한때 각

광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경제적 성과는 물론 정치적 존재

감도 빈약하다. 개혁지향적인 그도 당내 보수파의 견제를 의식하

여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했다. 이제껏 실행한 조치란 개인에

게 컴퓨터 구매를 허용한 일이나, 세 개 이하의 의자를 지닌 이

발소를 민영화한 것뿐이다.

쿠바 경제의 어려움은 익히 알려져 있다. 1990년대 초에 고난

의 행군이 있었다. 이후 경제개혁을 통해 회복의 기회를 얻었지

만 서민 생활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관광산업, 니켈 수출 붐, 농

업과 서비스 부문의 개혁으로 그나마 경제는 숨통을 틀 수 있었

다. 하지만 쿠바에 베네수엘라의 값싼 석유가 공급되자, 경제개혁

은 중단되었다. 베네수엘라의 보조금으로 인해 경제를 그럭저럭 

꾸려 갈 수 있게 되자, 개혁의 동력이 사라져 버렸다.

하지만 최근 다시 경제상황에 빨간 불이 켜졌다. 쿠바의 경제

성장은 2008년에는 4.3%를 기록했지만, 2009년에는 1.4%로 둔

화되었고, 올해는 1.9%에 머물 전망이다. 2008년 말에 불어 닥친 

세 차례의 허리케인으로 경제 피해는 막심했다. 2009년 이후 생

필품은 만성적으로 부족했고, 서민들은 다시 허리를 조여야만 했

다. 라울과 지배 엘리트의 당혹감은 컸다. 그래서 올해 들어 다시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정부는 8월에 자기 고용에 대한 

금지조항을 대폭 완화하고, 현재 15만 명에 묶여 있는 자영업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 부문의 협동조합과 소기업도 

인정하기로 했다. 심지어 개인여관(파르티쿨라르)이 임금노동력을 

고용하는 것도 허용했다. 국영부문의 개혁으로 퇴출자가 늘어난

다면, 이를 흡수해 줄 민간 부문이 먼저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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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더미에서 끼니를 찾는 쿠바 노인

또 쿠바 인권 상황에 대한 대외인식을 바꾸기 위해 정치범의 

석방과 스페인 망명도 전격적으로 허용했다. 2003년 봄에 “미국

과 공모하여” 쿠바 체제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최고 28년 

징역형까지 내렸던 75명의 반체제 인사 가운데 52명을 석방하고 

네 달 내에 스페인으로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20여 명이 이

미 쿠바를 출국했다. 이러한 조치는 양심수 오를란도 사파타가 

85일간의 단식 투쟁 후에 숨진 뒤에 국제사회의 비판이 고조되면

서 가시화되었다. 라울은 국제사회의 인권 비판의 예봉을 꺾고, 

동시에 유럽연합의 대 쿠바 압박 정책(공동입장)에 변화를 가져와

서 투자유치와 무역활성화에 도움을 얻겠다고 생각한다. 유럽연

합은 52명의 송환이 이뤄지면, 공동입장을 1년간 유예하고, 향후 

쿠바의 사정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쿠바는 다시 외국자본에 손을 벌리고 있다. 집권층은 베네수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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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한 쿠바 도시

라의 보조금이 경제개혁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 

이미 16개의 골프장을 외국자본으로 짓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

고, 중단되었던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도 다시 허용할 예정이다. 

쿠바에서도 중국식 개방과 개혁만이 경제난을 최종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믿는 식자층이 늘어나고 있다. 시장은 개방하되, 권력은 

일당독재로 장악하는 마켓―레닌주의(시장―레닌주의)라면 쿠바 

엘리트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경제적 자원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군부 엘리트들이 독과점 기업가로 변신하고, 그들 

일부가 권력을 통제하는 조건이라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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